
저작권 기술산업 분석 보고서  

숏폼 콘텐츠 시대,
플랫폼 저작권 관리 기술의 변화

한국저작권위원회

정보기술팀

문수연

2026. 07. 27.

 

보고서 요약 � 숏폼� 콘텐츠는� 모바일� 환경과� 추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주요한� 영상�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음원·

영상·편집� 기능을� 활용하면� 누구나� 콘텐츠를� 쉽게� 제작하고� 재가공할�

수� 있어� 창작과� 유통의�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기존� 저작물의� 이용허락,�

무단� 재게시� 및� 수익배분� 등� 저작권�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 이에� 주요� 플랫폼은� 콘텐츠� 핑거프린팅(Content� Fingerprinting),� 자동�

권리관리(Automated� Rights� Management),� 콘텐츠� 자격증명(Content�

Credentials),� 워터마킹(Watermarking)�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유튜브는�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를� 통해� 일치� 콘텐츠에� 차단·추적·

수익화�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틱톡은� 음원� 라이선스와�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표시를,� 메타는� 권리관리자(Rights� Manager)와� 콘텐츠� 보호

(Content� Protection)� 기능을� 중심으로� 권리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앞으로� 숏폼� 콘텐츠의�권리관리는� 침해� 콘텐츠를� 발견하고� 삭제하는� 수준을�

넘어,� 저작물의� 이용과� 보상을� 연결하고� 콘텐츠의� 출처와� 제작� 이력을�

투명하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플랫폼도� 창작자와�

권리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원본� 등록,� 자동� 매칭,� 이의제기� 및� 보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창작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콘텐츠�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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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숏폼 콘텐츠의 확산과 시장 변화

�가.� 숏폼� 콘텐츠의�정의와�특징

� �숏폼(Short� Form)은� 소셜� 미디어� 또는� 동영상� 플랫폼에� 올라오는� 10초~1분� 내외의� 짧은�

영상을� 말한다.� 원래의� 콘텐츠를� 말하는� 롱폼(Long� Form)에� 대응되는� 말이다.1)� 2010년대�

후반� 틱톡(TikTok)의� 확산을� 계기로� 숏폼� 콘텐츠가�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이후� 유튜브� 쇼츠

(YouTube� Shorts),� 인스타그램� 릴스(Reels),� 네이버� 클립(Clips)�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대

되었다.� 음악,� 춤,� 챌린지� 등� 다채로운� 주제를� 다루며� 젊은� 세대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숏폼은�

최근� 중장년층으로도� 이용층을� 넓히고� 있다.� 접근성이� 높아지고� 콘텐츠의� 폭이� 넓어지면서�

세대와� 관계없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2)

� �숏폼� 콘텐츠는� 단순히� 영상의� 길이가� 짧다는� 점을� 넘어,�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세로형� 화면과�

화면을� 위아래로� 넘기는� 연속� 재생� 방식,� 이용자의� 시청� 이력과� 관심사를� 반영한� 알고리즘�

추천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이용자는� 콘텐츠를� 직접� 검색하지� 않아도� 추천� 피드를� 통해� 관심사에�

맞는� 영상을� 연속적으로� 접할� 수� 있으며,� 짧은� 시간� 안에� 다수의�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다.

� �또한� 플랫폼이� 제공하는� 음원,� 자막,� 필터,� 화면� 전환� 등의� 편집� 기능을� 이용하면� 별도의� 전문�

프로그램� 없이도�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리믹스·듀엣·챌린지� 기능이� 보편화되면서� 이용자는�

콘텐츠의� 소비자인� 동시에� 기존� 콘텐츠를� 변형·재유통하는� 생산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참여형� 구조는� 콘텐츠의� 확산을� 촉진하는� 한편,� 음원과� 영상의� 이용허락� 및� 권리관리� 필요성을�

함께� 높이고� 있다.

� �

| 숏폼과 롱폼의 이용 특성 비교

구분 숏폼 롱폼

이용 목적 짧은 시간에 재미·자극 추구 몰입·휴식·정보 이용

이용 방식 습관적·연속적 소비 비교적 능동적 선택

상호작용 댓글·공유·챌린지 장기적 관계·몰입

※ 출처: 참고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1) 한국저작권보호원, “숏폼 콘텐츠 시대, 음악 영상 무단 사용의 저작권 쟁점”, 2025.12.24.
2) 한국언론진흥재단, “Media Issue 10권 5호 <누가 숏폼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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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외� 숏폼� 이용� 현황

� �글로벌� 숏폼� 콘텐츠� 이용은� 주요� 플랫폼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유튜브는�

2026년� 쇼츠의� 일평균� 조회� 수가� 2,000억� 회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23년� 발표된�

일평균� 700억� 회와� 비교해� 이용�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3)

� �국내에서도� 숏폼� 이용은� 보편적인� 콘텐츠� 소비�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서는� 유튜브� 쇼츠� 이용률이� 89.6%로� 가장� 높았으며,� 인스타그램� 릴스� 50.2%,� 네이버�

클립� 30.1%,� 틱톡� 30.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이용자들이� 글로벌� 플랫폼을� 중심으로�

숏폼을� 이용하는� 가운데� 국내� 서비스도� 일정한� 이용� 기반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4)

| 국내에서 주로 이용하는 숏폼 플랫폼

※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Media Issue 10권 5호 <누가 숏폼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2024.10.29.

� �이처럼� 국내� 숏폼� 이용은� 특정� 플랫폼에� 집중되는� 동시에� 이용자층�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오픈서베이� 조사에서도� 숏폼� 콘텐츠� 시청�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2022년� 56.5%에서�

2023년� 68.9%,� 2024년� 82.7%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숏폼이� 보편적인� 콘텐츠� 이용� 형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 숏폼 콘텐츠 인지 및 이용 형태

※ 출처: 오픈서베이, “릴스·쇼츠가 바꾼 소셜미디어 트렌드, 커머스 성장 가능성은?”, 2025.01.23.

3) Neal Mohan, “The Future of YouTube 2026”, YouTube Official Blog, 2026.01.22.,
YouTube, “Made on YouTube 2023”, 2023.09.21.

4) 한국언론진흥재단, “Media Issue 10권 5호 <누가 숏폼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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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플랫폼의�서비스�변화

� �주요� 숏폼� 플랫폼은� 짧은� 영상만을�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제작� 도구,�

광고·커머스,� 음악� 발견� 및� 다양한� 영상� 형식을� 결합한� 종합� 콘텐츠�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다.�

유튜브는� 2026년� 쇼츠� 피드에� 이미지� 게시물을� 통합하고� AI� 기반� 제작� 기능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5)

� �메타(Meta)는� 2025년� 페이스북(Facebook)에� 게시되는� 모든� 동영상을� 릴스� 형식으로� 통합하고,�

영상� 길이와� 화면� 비율� 제한을� 없애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릴스형� 인터페이스가� 짧은� 동영상만을�

위한� 별도� 기능에서� 플랫폼�전반의�영상� 유통� 방식으로�확장되고� 있음을�보여준다.6)

� �틱톡은� 음악·검색·커머스·AI� 제작� 기능을� 결합하는� 동시에�생성형� AI� 콘텐츠에� 대한� 자동�라벨과�

출처정보� 기술을� 확대하고� 있다.7)� 숏폼� 플랫폼의� 경쟁도� 단순한� 이용자� 수� 확대에서� 콘텐츠�

제작·유통·수익화와� 권리관리� 기능을� 둘러싼�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

| 대표 숏폼 플랫폼: 유튜브 쇼츠,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 출처: YouTube, TikTok 및 Instagram 공식 브랜드 자료

5) Neal Mohan, “The Future of YouTube 2026”, YouTube Official Blog, 2026.01.22.
6) Meta, “Making it Easier to Create Videos on Facebook”, 2025.06.17.
7) TikTok, “Partnering with our industry to advance AI transparency and literacy”,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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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숏폼 콘텐츠의 제작·유통 구조와 저작권

�가.� 음원·영상·편집� 도구가� 결합된� 제작� 구조

� �숏폼� 콘텐츠는� 직접� 촬영한� 영상뿐� 아니라� 음원,� 기존� 영상,� 이미지,� 자막,� 필터�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해� 제작된다.� 플랫폼은� 음원� 선택,� 자동� 자막,� 화면� 분할,� 배속� 조절� 및� 리믹스� 기능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별도의� 전문� 프로그램� 없이도�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다만�플랫폼의�제작� 기능을� 이용했다는�사실만으로� 모든� 저작물의� 이용이�허용되는�것은� 아니다.�

틱톡은� 브랜드·제품·서비스를� 홍보하는� 콘텐츠에� 상업적� 이용이� 허용된� 음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도록�안내하며,� 유튜브도�원본� 콘텐츠의�삭제나�설정�변경에� 따라� 리믹스� 영상이�음소거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용자는� 계정� 유형,� 이용� 목적� 및� 원저작자의� 설정에� 따른�

이용�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8)

�나.� 재가공� 콘텐츠와�저작권� 쟁점

� �숏폼의� 대표적인� 재가공� 유형에는� 리믹스,� 챌린지,� 리액션� 및� 패스트무비가� 있다.9)

리믹스와� 챌린지는� 원작의� 노출과� 이용을� 확대할� 수� 있지만,� 플랫폼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별도의� 권리� 처리가� 필요할� 수� 있다.�

� �리액션� 콘텐츠는� 원본에� 해설·평가·반응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적법한� 인용� 여부는� 원본과�

해설의� 구분,� 주종관계,� 이용� 목적과� 분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10)� 영화·방송의�

주요� 장면을� 편집해� 줄거리와� 결말을� 전달하는� 패스트무비는� 원작을� 대체할� 가능성이� 커� 침해�

위험이� 높다.� 일본에서는� 관련� 제작자에게� 형사처벌과� 약� 5억� 엔(원화� 약� 45억� 6,635만� 원)11)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고,� 국내에서도� 방송사들이� 관련� 채널을� 고소한� 사례가� 있다.12)

�다.� 음원� 라이선스와�영상� 재가공

� �숏폼에서� 음악을� 이용하려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과� 음반제작자·실연자의� 저작인접권� 등�

복수의� 권리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플랫폼은� 권리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이용� 가능한�

음원을� 제공하며,� 계약� 조건에� 따라� 이용� 국가와� 콘텐츠� 유형이� 제한될� 수� 있다.

8) TikTok, “Commercial Music Library”, 2026.07.20. 조회,
YouTube, “리믹스 콘텐츠로 YouTube Shorts 동영상 만들기”, 2026.07.20. 조회

9) 리믹스(Remix): 기존 영상·음원 등의 일부를 결합하거나 변형하여 새로운 콘텐츠로 제작하는 방식
챌린지(Challenge): 특정 음원, 안무, 행동 또는 형식을 다수의 이용자가 반복·재현하며 참여하는 콘텐츠 유형
리액션(Reaction): 기존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해설, 평가 또는 반응을 함께 제시하는 콘텐츠 유형
패스트무비(Fast Movie): 영화·방송 등의 주요 장면을 짧게 편집해 줄거리나 결말을 요약·소개하는 영상 유형

10) Monolith Law Office, “유튜브 리액션 동영상의 법적 문제점-저작권 침해가 아닌가?”, 2023.10.05.
11) 2026.07.20. 기준의 하나은행 환율 최초 매매 기준율을 적용. 해당 목차 이하 동일.
12) 법률신문, “日 법원, 패스트무비 제작자에게 5억엔 배상 명령”, 2022.11.21.,
전자신문, “지상파 3사, 패스트무비 유튜브 채널 첫 고소”,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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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과� 유니버설� 뮤직� 그룹(Universal� Music� Group,� UMG)의� 2024년� 계약� 사례는� 플랫폼의�

음악� 이용이� 권리자와의� 계약관계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신규� 계약에는� 아티스트�

보상� 개선,� 무단� 인공지능� 생성� 음악의� 삭제� 및� 권리자� 표시�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13)

� �영상� 재가공� 역시� 이용� 목적과� 분량,� 새로운� 표현의� 추가� 여부,� 원작�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영상이� 짧거나� 자막·해설을� 추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저작물이나� 적법한�

인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 숏폼 시대의 저작권 관리 기술

� 숏폼� 콘텐츠는� 대량으로� 제작·유통되고� 기존� 콘텐츠의� 일부를� 편집·재가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플랫폼은� 콘텐츠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권리자의� 정책에� 따라� 차단·추적·수익화하는� 기술을�

확대하고� 있다.

�가.� 콘텐츠� 핑거프린팅

� �콘텐츠� 핑거프린팅(Content� Fingerprinting)은� 음원·영상에서� 고유한� 특징값을� 추출하여� 참조�

데이터베이스와� 업로드� 콘텐츠를� 비교하는� 기술이다.� 파일이� 압축되거나� 자막,� 속도,� 화면� 비율�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일정� 수준의�유사성을�탐지할�수� 있어� 대규모� 권리관리의�기반으로�활용된다.

다만� 매칭� 결과는� 콘텐츠의� 일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법적�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정하는�

판단과는� 구분된다.14)

�나.� 자동� 권리관리와�수익배분

� �자동� 권리관리는� 콘텐츠� 매칭� 결과에� 권리자의� 정책을� 연결해� 차단·수익화·추적� 등의� 조치를�

적용하는� 체계다.� 유튜브에서� 2025년�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 권리� 주장은� 전체� 저작권� 조치의�

99%� 이상을� 차지했으며,� 권리자들은�전체� 권리� 주장의� 90%� 이상에서�수익화를�선택했다.

이는� 자동� 권리관리가� 콘텐츠� 삭제뿐�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과� 보상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오류나� 적법한� 이용에� 대응하기� 위한� 이의제기와� 재검토� 절차가� 함께� 운영

되어야�한다.15)

13) TikTok, “Universal Music Group and TikTok Announce New Licensing Agreement”, 2024.05.02.
14) YouTube, “How Content ID Works”, 2026.07.20. 조회
15) YouTube, “YouTube Copyright Transparency Report”, 2026.07.2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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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I� 생성� 콘텐츠의� 출처정보와�워터마킹

� �출처정보� 기술은� 콘텐츠가� 어떤� 도구로� 제작·편집되었는지를� 메타데이터와� 디지털� 서명을�

통해� 기록한다.� 콘텐츠� 자격증명(Content� Credentials)은� 이러한� 정보를� 플랫폼이� 읽고� 인공

지능� 생성� 또는� 편집�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16)

� �틱톡은� 외부� 플랫폼에서� 제작된� 콘텐츠의� 콘텐츠� 자격증명을� 읽어� 인공지능� 생성� 라벨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메타데이터가� 제거된� 이후에도� 식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비가시성� 워터마크를�

도입하고� 있다.17)� 이러한� 기술은� 저작권� 침해를� 직접� 판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콘텐츠의� 출처와�

제작� 맥락을� 확인하는� 보조� 수단이다.� 따라서� 콘텐츠� 매칭,� 출처정보,� 자동� 표시� 및� 인간의� 검토를�

결합한�다층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 숏폼 저작권 관리 기술의 처리 흐름

※ 출처: 참고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16) Content Credentials, “An evolution in understanding online content”, 2026.07.20. 조회
17) TikTok, “Partnering with our industry to advance AI transparency and literacy”, 2024.05.09.,
TikTok, “More Ways to Spot, Shape and Understand AI-generated Content”,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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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플랫폼의 권리관리 사례

� 주요� 숏폼� 플랫폼은� 콘텐츠� 식별과� 권리관리를� 위해� 서로� 다른� 기술과� 운영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대표� 플랫폼들은� 자동� 콘텐츠� 식별,� 권리자� 정책� 적용,� AI� 생성� 콘텐츠� 표시� 등� 공통적인� 기능을�

제공하지만,� 운영� 방식에는�차이가�있다.

�가.� 유튜브� 쇼츠

� �유튜브는�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를� 중심으로� 자동� 권리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권리자는� 원본� 콘텐츠를� 등록한� 뒤� 일치� 콘텐츠에� 대해� 차단·수익화·시청� 통계� 확인� 가운데�

원하는�정책을� 선택할�수� 있으며,� 이용자는�이의제기� 절차를�통해� 권리� 주장에� 대응할� 수� 있다.18)

�나.� 틱톡

� �틱톡은� 음원� 라이선스� 관리와� AI� 생성� 콘텐츠� 표시를� 중심으로� 권리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상업용� 음원�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운영하며,� 콘텐츠� 자격증명(Content� Credentials)과� 비가시성�

워터마크를� 활용해� AI� 생성� 콘텐츠의�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19)

�다.� 메타

� �메타는� 권리관리자(Rights� Manager)를� 통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원본� 콘텐츠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권리자의� 정책에� 따라� 차단·수익화� 등의� 조치를� 지원한다.� 또한� 콘텐츠� 보호

(Content� Protection)� 기능을� 통해� 원본� 릴스의� 무단� 재게시를� 탐지하고�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20)

| 주요 플랫폼별 숏폼 권리관리 방식 비교

구분 유튜브� 쇼츠 틱톡 메타

핵심 관리 방식 콘텐츠 아이디 자동 매칭 음원 라이선스·AI 표시 권리관리자 기반 매칭

주요 대상 음원·영상 음원·AI 생성 콘텐츠 영상·오디오·이미지

후속 조치 차단·수익화·추적 음원 제한·삭제·라벨 차단·신고·모니터링

특징 자동 매칭과 수익화 연계 계약 기반 음악 관리 원본 릴스 보호 확대

※ 출처: 참고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18) YouTube, “How Content ID Works”, 2026.07.20. 조회,
YouTube, “YouTube Copyright Transparency Report”, 2026.07.20. 조회

19) TikTok, “Commercial Music Library”, 2026.07.20. 조회,
TikTok, “More Ways to Spot, Shape and Understand AI-generated Content”, 2025.11.19.

20) Meta, “Rights Manager”, 2026.07.20. 조회,
Meta, “Content Protection: Tu nuevo guardián creativo en Facebook”, Meta Newsroom,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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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 숏폼� 콘텐츠는� 이용자가�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고� 직접� 제작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창작과� 유통의� 기회를� 넓히고� 있다.� 국내에서도� 숏폼� 콘텐츠� 이용� 경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정보기술� 기업도� 숏폼� 서비스를� 다른� 플랫폼� 및� 메신저� 기능과�

연계하는� 등�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숏폼이�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콘텐츠� 산업의� 주요한� 제작·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숏폼의� 활발한� 재가공과� 공유가� 창작� 생태계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저작물의�

이용� 조건을� 쉽게� 확인하고,� 권리자도� 자신의�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콘텐츠� 핑거프린팅과� 자동� 권리관리� 기술은� 대량으로� 유통되는� 콘텐츠를� 식별하고� 차단·추적·

수익화� 조치와� 연결함으로써� 이용과� 보상을� 조정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콘텐츠� 자격증명과�

워터마킹�역시� 인공지능�생성�콘텐츠의�출처와�제작�맥락을� 확인하는�보조�수단으로�활용될�수� 있다.

� 향후에는� 기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적법한� 인용이나� 이용허락� 콘텐츠가� 잘못� 제한

되지� 않도록� 이의제기와� 인간의� 검토� 절차를� 균형�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국내� 플랫폼도�

개인� 창작자와� 중소� 권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원본� 등록,� 자동� 매칭� 및� 보상� 기능을�

확대하고,� 처리� 절차와� 결과를� 투명하게� 안내한다면� 창작자·권리자·이용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숏폼� 콘텐츠�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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